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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network)란 단어

를 익숙하게 사용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일주일

간 뉴욕타임즈는 ‘네트워크’가 포함된 기사를 무려 

136개나 내보냈으며, 이 단어는 기사를 통해 금융, 

테러리스트, 의료 보험, 사회적 교류, 교육,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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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this study suggested the process of SNS 

users’ public opinion expression on social issues. The motivational factors of willingness to speak out 

were presented as SNS bonding social capital, SNS bridging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opinion 

support. SNS bonding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opinion support, and perceived 

opinion support positively affected willingness to speak out. However, there is no direct effect SNS 

bonding social capital to willingness to speak out. SNS bridging social capital did not affect perceived 

opinion support but directly affected willingness to speak out. This study empirically suggests that the 

process of expressing opinions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SNS social capital. Besides, previous 

studies' limitations linking the existing social capital theory and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were identified. 

The proces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was explored in consideration of today's social medi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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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전력망 등 다양한 범주와 대상들을 설명하거

나 표현하였다(Ferguson, 2019). 그야말로 수많은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저변에는 세상의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

각이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

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증대하는 연

결을 경험한다. 특히 오늘날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사이를 기하급수적으로 연결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정보시스템 환경이자 미디어 환경이 바로 소셜

미디어이다(Ferguson, 2019). 소셜미디어를 배경

으로 새롭게 연결되어 등장한 네트워크들이 현실 세

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변화의 역사를 만들고 있

다.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와 같은 시민사회 운동, 2019-20 홍콩 자유화 운동

(2019-20 Hong Kong Protests), 2011년 이집트

의 아랍의 봄(Arab Spring)과 같은 역사적 사례들

이 이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Ali et al., 2019; 

DeLuca et al., 2012). 많은 사람들이 대중매체가 

아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저마

다 참가하는 준거그룹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

하며 한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가늠한다. 그뿐 아

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축적되는 힘들을 통하여 사

회적 담론에 따라 시민사회가 조직화되기도 한다. 이

로 인하여 많은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사회적인 목소

리를 내거나 온․오프라인에서 시민참여 행동을 하기

도 한다(Gil de Zúñiga et al., 2012, 2017).

소셜미디어를 배경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이러한 변

화들을 기업의 관점에서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해지고 있다. Heimans and Timms(2014)

는 HBR의 기고를 통해 네트워크화된 소비자 혹은 

시장 참여자, 군중의 등장을 신권력 모델(new power 

model)로 제시하고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소

셜미디어와 같은 공간을 중심으로 등장한 네트워크

화된 군중의 힘은 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지지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업을 존폐 위기로 

몰고 갈 정도로 위협하는 세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특정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고객 

평가의 의견표명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구전 확

산을 일으켜 기업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삼성을 뒤흔들었던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용자 

제보에서 출발하여 대규모 리콜로 마무리됐다(Kang 

et al., 2019). 해당 커뮤니티는 IT 전자제품의 사

용 후기나 각종 제품 정보와 소식들이 공유되는 곳이

다. 특히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커뮤니티를 통한 이슈

의 확산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 Heimans 

and Timms(2014)는 네트워크화된 신권력의 가치

를 비공식적(informal), 선택-참여적 의사결정(opt-in 

decision making), 자기조직화(self organization), 

네트워크화된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 

오픈소스 협업(open source collaboration), 대중

의 지혜(crowd wisdom), 공유(sharing), 급진적 

투명성(radical transparency), DIO(do it 

ourselves) 등의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소셜미디어

는 네트워크화된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직

원들이 자기조직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CEO나 기

업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공론장으로도 역할한다. 예

를 들어, 2018년 11월에 ESG(Environmental, ​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요구로 구글 

직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Weaver et al., 2018). 구글 

고위 임원의 성추문 사건에 대하여 구글 직원들이 침

묵의 금기를 깨고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를 활용

하여 공개적으로 회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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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삽시간에 소비자들

을 움직이게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슈화되고 

궁극적으로 CEO 행동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기업용 소셜미디어의 확대와 커뮤니케이션 방

식의 전환과 맞물리며 조직 경영에 관한 새로운 화

두를 제시한다. Edmondson(2020)은 이러한 측면

을 고려하여 기업조직 구성원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의 

가능성을 혁신적인 기업 문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

하게 다루었다. 또한 오늘날 기업이 당면한 불확실성

을 돌파하는 생존 전략으로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것이 높은 조직은 구성원들이 

솔직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변화의 원리를 두 가지 축으로 바라볼 수 있

다. 첫째는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 연결을 기반으로 

축적되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력 증대, 두 번째는 사회적 담론에 대한 공론장으로

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개적인 의견표명과 여론형성 

프로세스이다. 전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사

회적 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이며, 후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침묵의 나선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이다. 

사회적 자본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 규범, 

혹은 네트워크로 구성된 협력적 행위를 촉진하여 사

회적 효율성을 향상하는 사회조직의 특징을 나타낸

다(Putnam, 2000).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자본 형

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은 소셜미디어 공간이 

결속적 사회자본의 증대와 더불어 약한 연결의 확대

를 통한 연결적 사회자본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Ellison et al., 2007). 사회적 자본의 특징

은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개인 간 또는 집

단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네트워크에 있다. 소셜미디

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시민개념인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은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한다(Sinclair, 

2012). 소셜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시민 네트워크의 

등장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

회적 지지와 새로운 정보의 교류를 증대시킨다. 이

러한 변화는 새로운 네트워크 시민참여 활동 증대, 

사회와 공동체의 여론에 대한 정보 탐색 및 여론형

성 과정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Park, 2018). 침묵의 

나선이론은 여론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

론으로 개인의 여론분위기 지각 가능성을 주요 전제

로 하여 다수와 소수의 여론형성에 따라 사회적 담론

에 대해 개인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원리를 제

공한다(Noelle-Neumann, 1993). 개인은 사회적 

고립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한 사회의 여론분위기의 

향방을 살피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론분위기상 자

신이 다수에 속한다고 여길 때 사회적 담론에 대해

서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면 침묵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Noelle- 

Neumann, 1993). 사회적 자본이론과 침묵의 나선

이론은 서로 다른 학문적 줄기를 구성해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소셜미디어가 개인이 정보를 탐색하는 

주된 플랫폼으로 자리함과 함께 사회적 담론에 대한 

공론장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두 이론 간의 적극

적인 연계 가능성이 커졌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여론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

한다. 사회적 자본이론과 침묵의 나선이론의 이론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Dalisay et al.(2012)

의 연구에서 출발한다. Dalisay et al.(2012)은 처

음으로 사회적 자본이론과 침묵의 나선이론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모델을 설계하였다. 해당 연구는 신뢰, 

이웃 간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

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증가할수록 개인이 

여론분위기를 가늠하는 근거인 지각된 의견지지가 증

가하고, 이를 매개로 사회적 담론에 대한 공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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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명의지가 증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Dalisay et al.(2012)의 연구

는 오프라인상의 조건에서만 해당 연구모델을 실증

하였고 소셜미디어상의 조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연구자에 따라서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으로 구분된다(Williams, 2006). 

하지만 Dalisay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

적 자본의 종류에 따라 의견표명과 여론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로 여론형성 과정상에서 의견

표명 프로세스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증분석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Dalisay et al.(2012)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하고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자본과 침묵의 나선 원리를 이론적으로 연계하여 오

늘날의 미디어 환경과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여론형

성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자본이론과 소셜미디어

사회적 자본은 직접 눈으로 관찰 가능한 물리적인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이나 개인에 의해 

습득되는 기술과 지식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

과 달리 사회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파생되는 자원이

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의와 범위, 강도, 

바라보는 수준(미시적 개인적 차원, 거시적 집단적 

차원)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관한 광범위한 정의가 

존재한다(Adler and Kwon, 2002). 또한, 주요 연

구자마다 각기 다른 이론적 전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개념화한다. 

Bourdieu(1986, p.248-249)는 사회적 자본을 

서로 친숙히 알고 지내며 다소 제도화된 관계로서 

지속하는 네트워크를 소유함으로써 획득 가능한 실

질적이며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특정 집단에서의 멤버십과 관련되며, 제

도화된 관계망은 집단으로 소유되는 자본의 후원(신

용)을 부여하는 보증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결 관계와 소속이 해당 개

인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또는 자원을 의미

한다. Bourdieu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문화적 자본

(cultural capital)의 개념화 및 이론화에서 출발하

였으며 자본의 이윤추구와 증식의 성격을 사회적 상

징적 수준까지 확장했다. Bourdieu의 개념에는 자본

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다소 깔려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Kim, 2004). Nahapiet and Ghoshal(1998)

은 Bourdieu와 유사하게 관계성의 네트워크에서 파

생되며 해당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

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계로 사회적 자본을 정

의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네트워크를 개념적으로 중요하게 다룬다. Coleman 

(1988)은 사회적 자본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 즉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productive social network)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언뜻 Bourdieu가 정의한 사회

적 자본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론적 출발이 전혀 다

르다. Coleman은 인적 자본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효

용의 최대화(maximization of utility)가 목적이

고, 행위 및 관계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립하였다(Coleman, 1988). Colem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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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신뢰 개념은 개인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

고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득실 계산과 그러

한 행위의 동기에 근거한다. 또한, Coleman이 제시

하는 사회적 자본에서의 규범은 상호 구속적인 관계

로서 개인들 사이의 합리적 타산에 기초한 포괄적인 

신용과 부채(extensive credits and debits)로 정

의된다(Coleman, 1988, p.103). Coleman은 합

리적 선택에 근거하는 닫혀있거나 밀도가 높은 사회

적 관계망이 많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힘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 약점을 내

포한다. Coleman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비판적 쟁

점은 Granovetter(1973)의 약한 연결의 힘 이론

(strength of weak ties theory)을 통해 제시된다. 

Putnam et al.(2000)은 사회의 능률성을 향상

할 수 있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

의 특성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Putnam

은 Coleman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공화주

의적 시민사회론을 가미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집단적 차원의 속성(attributes of collectives)과 

시민적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로 확장했다. 

Putnam은 포괄적 신뢰(generalized trust)와 수

평적 네트워크의 선택적 결합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을 강조한다(Putnam, 1993, p.172-173). 그

러나 그의 개념은 구체적 신뢰(specific trust)와 수

직적 네트워크의 조합에 따른 상호성과 협동이 가져

올 수 있는 효율성과 합리성, 친화성에 관해 설명하

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Levi, 1996; Portes, 

1998). 그런데도 Putnam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한 

축을 이루는 것은 Bourdieu와 Coleman의 사회적 

자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비영리적, 공공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론적 기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Putnam의 이러한 접근과 유사하게 Woolcock(2001)

은 집합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규범과 네트워크로 사

회적 자본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의 분석 

대상은 개인적 차원의 구직 행위에서부터 거시적인 

공동체와 국가적 단위의 신뢰나 규범의 산물까지 광

범위하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를 관통하는 핵심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

이나 집단의 수준에서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

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으로 분류된다

(Putnam, 2000; Williams, 2006). 결속적 사회

자본은 배타적이고 유사한 사람들 간의 내부지향적 

집단의 특성이 잘 드러나며, 대표적으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컨트리클럽, 교회 모임 등과 같은 결속

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는 대체로 동

질적인 사회적 배경을 공유하고 공통의 정체성을 형

성하며 강한 연결이나 감정적 유대의 연결로 나타난

다(Williams, 2006). 결속적 사회자본은 그러한 

구성원들 간에 제공되는 감정적 또는 실질적 지원

(support)을 뜻하며, 이러한 자원을 지원하는 사

회적 네트워크 또한 결속적 사회자본으로 판단한다

(Williams, 2006). 이에 반해 연결적 사회자본은 

그 특성이 포용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연결과 계층을 

망라하는 외부지향적 집단 속에서 발견된다. 연결적 

사회자본은 각자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서로를 잇는 약한 연결을 통해 획득 가능한 지원을 

뜻한다. 이러한 연결은 사회적 관점의 확대, 새로운 

자원 또는 정보 획득에 관한 기회 제공 등에 이바지

한다(Williams, 2006).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Granovetter(1973)를 통하여 

제시된다. Granovetter(1973)는 사회적 네트워크

상에서 강한 연결보다도 약한 연결이 관계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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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에 효과적이며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역

할하는 것으로 보았다. 강한 연결보다 약한 연결 관

계상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교환이 

더욱 풍부하게 공유되며, 정보의 확산 측면에서도 약

한 연결이 강한 연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오늘날 SNS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 공간은 약한 

연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매우 쉬우

며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미디

어 환경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

는다(Donath and boyd, 2004; Ellison et al., 

2007). 더욱이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기존에 형성하고 있는 결속적, 연

결적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기능도 충분히 제공한다

(Ellison et al., 2007). 소셜미디어를 통한 쌍방

향적(reciprocal) 의사소통의 확대는 여러 명이 동

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배경으로 기능한다.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보다도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

에 있어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이다(Donath and 

Boyd, 2004). 이러한 이점은 정보 교류 및 정보 확산

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Gil de Zúñiga et al.(2012)

은 소셜미디어의 사용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사

용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본이 증가함을 실증적으

로 제시하였다. Gil de Zúñiga et al.(2017)은 소

셜미디어를 통한 약한 연결의 증진으로 사회적 커뮤

니케이션 구조가 바뀌게 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새롭고 다양한 정보

와 사회적 관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는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나 사

회 이슈와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사회적 참여를 촉

진하는 배경으로 작동한다(Gil de Zúñiga et al., 

2017). 이러한 순기능적 이점들은 소셜미디어상 시

민참여의 증대 및 시민들의 집합적 행동 그리고 소셜

미디어상의 자발적 결사체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Boyd(2008)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날의 시민

사회가 네트워크화된 대중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

으며, 이것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파급을 강조한다. 

Sinclair(2012)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약한 연결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시민개념으로 소셜 시티

즌을 제시하였다. 소셜미디어상에서 형성된 연결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다양한 견해에 노출되어 사회 문

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우며, 대

인 간 토론을 증진하고 건전한 공론장으로서의 토론

을 촉진한다(Keum, 2010). 소셜미디어를 통한 새

로운 시민 네트워크의 탄생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활발한 숙의(deliberation)의 과정을 수반하고 시

민의식의 고취를 끌어낼 수 있다. Hampton et al. 

(2011)은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자본에 기여하는 오

프라인 행동을 증진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

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한 신뢰 또한 시민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ee et al.(2017)은 

2014 홍콩시위 당시 대학생들의 디지털 참여 증진

과 시민 행동 촉진이 소셜미디어상의 대인 간 신뢰와 

효능감(efficacy)과 유관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

으며, Warren et al.(2015)의 분석결과 또한 이를 

지지한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용이하고 그 효과를 통

하여 사회의 여러 측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공개적인 의견표명과 침묵의 나선이론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자유의 지평을 넓히고 민주

주의적인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각과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매

우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공개적인 의견표명(public 

opinion expression)의 자유는 한 사회가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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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건강함(social health)의 정

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Shin, 2020). 한 

개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은 전반적인 사회의 여론

형성 과정과 의견표명 프로세스, 사회적 자본 형성 등

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Shin, 2020). Sunstein 

(2005)은 한 개인이 반대 의견을 제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희생을 없애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진단하였다. 반대 의견이 매사에 도

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공개적인 목소리를 통

해서라면 사회적 실수와 불의를 어느정도 감소시키

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Sunstein, 2005). 개인

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은 다소 사소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단 한 명의 개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

개적으로 제기한 생각과 의견표명 행동이 인류의 역

사를 뒤흔들거나 바꾸기도 한다(Hargreaves, 2002). 

건강한 사회적 소통 증진의 관점에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지니는 중요성과 장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특

정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에서 다른 사

람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것

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가 

2008년에 홍역처럼 경험하였던 광우병 파동이 발생

했던 시점의 사회적 소통 마비와 국가적 혼란을 상기

하면 이해하기 쉽다(Youn and Cho, 2011). 오늘

날에는 해당 사태를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

되는 비과학적 괴담에 근거한 다수여론의 광풍 또는 

사회적 수준의 합리적 이성의 마비 상태 등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시점에서 어떠한 개인도 

감히 공개적인 석상에서 언론의 광우병 보도에 관해

서나 또는 많은 시민이 동조(conformity)하고 걱정

하는 의견에 대해 섣불리 나서서 반대 의견을 제시

하기 어려웠다. 당시의 태풍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여

론형성 과정에서 의견표명의 자유로움과 다양한 견해

의 부재, 건강한 사회적 소통의 마비는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정책 

실패 등으로 이어져 상당한 국가적 손실을 일으켰다

(Youn and Cho, 2011). 

침묵의 나선이론은 여론형성 과정을 통해 개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다(Noelle-Neumann, 1993; Shin and Kwahk, 

2018, 2019). 침묵의 나선이론은 앞서 제시한 사례

에서 개인이 의견표명을 주저하고 침묵하게 되는 핵

심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고립의 두려움

을 제시한다(Noelle-Neumann, 1993). 개인은 자

신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고립될 가능성에서 벗

어나고자 자신을 둘러싼 여론분위기의 향방을 살피

는 유사 통계적 능력(quasi-statistical ability)을 

활용한다(Noelle-Neumann, 1974). 개인은 이러

한 여론분위기를 읽는 감각을 활용하여 사회 내의 

우세한 다수여론과 열세한 소수여론을 가늠하고, 자

신의 견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의견표명을 

조절하게 된다(Noelle-Neumann, 1993). 개인은 

사회 문제나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가 현

재 다수에 속하거나 향후 다수에 속할 것으로 판단

할 경우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반

대로 현재 자신의 견해가 소수에 속하거나 장차 소수

의견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침묵을 하게 된

다. 이에 따라 다수로 여겨지는 견해는 더욱더 공개

적인 목소리가 증가하여 마치 확대하는 나선처럼 커

다란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그에 반해 소수로 여겨

지는 견해는 점점 공개적인 목소리가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 내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침묵의 

나선이론의 기본적인 설명이다(Noelle-Neumann, 

1993; Shin and Kwahk, 2018, 2019). 이렇듯 

개인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하거나 침묵에 빠지거나 혹은 다수의 견해에 동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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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판단에 있어서 여론분위기는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자유론(On Liberty)’으로 알려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표현의 자유

와 여론과의 관계에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

하게 통용되는 견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사회 통

념적 견해와 다른 생각이나 습관을 지닌 이견 제시

자들에게 가하는 압력, 이러한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경향에 맞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Mill, 1972, p.73). 그의 학문적 동료인 아내 해리

엇 테일러 밀(Harriot Taylor Mill)은 여론을 ‘유

령과 같은 힘’으로 비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힘은 

생생한 토론의 현장에서 사회현상에 관해 잘 알지 못

하는 대중이 반대의 의견을 품고자 하는 생각을 억

누른다고 표현하였다(Hargreaves, 2002). 이러한 

맥락과 유사하게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정의하는 여

론이란 “논쟁적인 담론에 대해 고립의 두려움에서 벗

어나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견해”이다(Moy et 

al., 2001; Noelle-Neumann, 1977, p.145). 

이러한 개념은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의 관점

에서 여론이 지니는 압력과 힘, 역할 등을 반영한다. 

Matthes et al.(2018)은 침묵의 나선이론을 바탕

으로 하는 66편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여론분위기 일치도(opinion 

congruence)와 의견표명 간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

으며, 이 관계가 온라인상에서도 결코 약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침묵의 나선이론 전제

들과 의견표명 프로세스를 살피는 수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다. Neubaum and Krämer(2017b)는 소셜

미디어상의 댓글 일치도(comment concordance)

가 증가할수록 페이스북 사용자들 간의 지각된 여론

분위기 일치도(congruence with perceived opinion 

climate)가 증가하고, 이 증가를 통해 토론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Ordoñez and Nekmat(2019)의 연구에서

는 임계점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개념을 적

용하여 개인의 여론분위기 지각과 의견표명 프로세스

를 소셜미디어의 댓글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제시하

였다. 분석결과, 비시민적인 댓글 환경일수록 여론분

위기에 대한 지각된 반감(perceived hostility)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표명이 감소하였

다. 또한, 지지 댓글의 비율(supportive comment 

proportion)에 따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에서 

부의 조절효과가 존재하고 최종적으로 조절된 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2018)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상에서 고립의 두려움이 증

가할수록 자기검열 의지가 증가하고, 자기검열 의지

는 반대하는 의견표명 행동(disagreeing expressive 

behavior)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셜미디어

상의 공개성(publicness)과 정치적 불일치(political 

disagreement) 상황이 고립의 두려움과 자기검열 

간의 관계를 정의 효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최종 종속변수인 의견표명 변수에 대해서도 조

절된 매개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인 의견표명 환경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침묵의 나선이론의 주요 전제들

을 실증하고 살펴보는 것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환경의 주된 장점인 약한 연

결의 확대 측면에서 Oshagan(1996)의 주장을 되짚

을 필요성이 있다. Oshagan(1996)은 침묵의 나선

효과를 탐색함에 있어 준거집단이 미치는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

였다. 물론 해당 연구는 소셜미디어 시대 이전에 수

행되었으며, 준거집단의 경계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와 같은 오프라인 조건에서의 결속적 유형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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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개념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묵의 나선효과에 미치는 새로운 유형의 준거집단

의 영향력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SNS를 사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사람과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관한 다양한 사

람들의 견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준거집단이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를 능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관련된 커뮤

니티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약한 연결의 확

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동질성(homophily)

이 의견표명 프로세스와 여론분위기 지각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에 제기된 침

묵의 나선이론 선행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2.3 소셜미디어상의 의견표명 환경과 여론분위기 지각

SNS 공간은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

션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특징이 서로 

연동됨에 따라 사적인 메시지가 광범위한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케

이션 모델을 매스퍼스널 커뮤니케이션(masspersonal 

communication)으로 부른다(O’Sullivan and 

Carr, 2018). 이것은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

는 SNS상의 대인적 의견표명 행위 및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광범위한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침

에 따라 마치 대중매체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창출

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반대로 대중 커뮤니케이션 채

널을 마치 대인 커뮤니케이션처럼 활용하는 상황도 

매스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해당한다. 전통적

인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이 생성한 정보가 비교

적 동질적이며 소규모의 익명이 아닌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에 반해 매스 커뮤니케이

션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나 기관을 통해 생성된 정보

가 규모가 크고 비동질적이며 익명의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 특징을 보여준다(Carson, 1969). 소셜미

디어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지닌 혼재된 미

디어 환경이다. 소셜미디어는 지각된 접근성(perceived 

accessibility)과 개인화(personalization)의 정도 

및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매스퍼스널 커뮤니케

이션 채널―트위터 맨션, 페이스북 댓글/좋아요, 페

이스북 메시지, 유튜브 비디오/팟캐스트 등―을 지

원한다. 또한, 개인의 의견표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

적인 통로이자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O’Sullivan 

and Carr, 2018). 매스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의

견표명 환경에서 가지는 중요한 효과와 시사점은 개

인화된 메시지와 사회적 메시지가 같은 효과 및 파

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사

회적으로 유명세를 가진 사람들이나 오피니언 리더

의 소셜미디어 활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때 소셜미디어를 달구었던 유명 인사들의 아

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를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대인 간 지목을 통하여 특정 이벤트

와 행동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지만, 그 자체로서 사

회적 이슈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다수의 사회 구성

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Koohy and Koohy, 2014). 

이러한 매스퍼스널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소셜미디어

의 약한 연결 확대에서의 이점이 결합하여 개인의 여

론분위기 지각과 여론분위기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eubaum and Krämer(2017a)는 매스퍼스널 

커뮤니케이션과 매우 유사하게 소셜미디어상 의견표

명 환경의 특징들을 매스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mass interpersonal communication)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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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O’Sullivan과 Neubaum and Krämer는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에서 접근하였으나 결론적으

로 이름이 매우 비슷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

러나 두 연구자의 개념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확연하

게 구별된다. Neubaum and Krämer(2017a)는 

여론형성 및 의견표명 과정에 집중하여 소셜미디어

의 구체적인 다섯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매

스미디어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의 병치(juxtaposition), 둘째, 온라인 네

트워크의 이념적(ideological) 동질성(homogeneity)

과 이질성(heterogeneity), 셋째, 기술적 편리성

(technical ease), 넷째, 메시지의 도달(reach of the 

message), 다섯째, 네트워크화된 청중(networked 

audiences)이다. 첫 번째 특징은 온라인 뉴스 사이

트나 페이스북 상에서 매스미디어 콘텐츠와 개인의 

댓글들이 함께 공존하는 미디어 환경을 강조한다. 이

러한 특징은 앞서 언급한 매스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Lee and Jang, 2010), 이것은 여론분

위기 지각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두 번째 

특징의 경우 Neubaum and Krämer(2017a)는 

소셜미디어상의 에코챔버(echo chambers)와 필터

버블(filter bubbles)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인의 

여론분위기 지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에코챔버는 마치 동굴에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

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듯,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 

생각과 유사한 사람들하고만 소통함에 따라 점차 편

향된 사고를 갖는 현상을 말한다(Sunstein, 2008, 

p. 94). 필터버블은 소셜미디어 정보제공자가 방대

한 선택적 정보 검색을 근거로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을 만나

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개인

이 소셜미디어상의 약한 연결을 통한 정보 다양성의 

이점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며, 제한된 정보 안에서 

여론분위기 정보를 판단함에 따라 허위 합의(false 

consensus) 지각을 할 수 있다(Jang et al., 2013). 

허위 합의는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태도,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같을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믿

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것을 말한다

(Ross et al., 1977). 이러한 허위 합의 지각의 가능

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형성 과정의 맹점으로 작

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vir-Gvirsman(2015)

은 독립변수인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와 매

개변수인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 이견 

노출(cross-cutting exposure), 종속변수인 여론

분위기 지지 과대평가(overestimation of public 

support)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인지욕구가 증가하면 소셜미디어상의 선택적 노

출과 이견 노출 모두 증가하였다. 선택적 노출은 여

론분위기 지지 과대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이견 노출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pton et al.(2017)은 의견표명 환경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제시

하였다. 첫 번째는 관계의 지속성,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의 광범위한 견해 인식, 세 번째는 단일한 차원

으로의 다수 준거집단의 경계 축소이다. 첫 번째 특

징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두 번째 특징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더욱 적극적인 

여론분위기 지각 가능성을 반영한다. 세 번째 특징은 

페이스북의 타임라인과 같이 다양한 연결의 대인 간 

관계와 커뮤니티 연결 등이 백그라운드에 함께 혼재

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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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델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사회적 자본이론과 침묵의 

나선이론을 이론적으로 연계하여 프레임워크를 제

시한 Dalisay et al.(2012)의 연구에 기초한다. 

Dalisay et al.(2012)의 연구모델과 달리 본 연구

는 Williams(2006)가 제시한 인터넷상 사회적 자

본의 척도인 ISCS(Internet Social Capital Scales)

를 소셜미디어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SNS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제시하였다. 매개변수는 여론

분위기 지각과 관련된 변수인 지각된 의견지지이며, 

종속변수는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이다. <Figure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수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자본이 의견표명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SNS 사회자본과 지각된 의견지지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살피는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여론형성 과정의 측면에서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SNS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여론분위기 지각이나 이와 관련

된 여러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실증

적 사례가 비교적 많지는 않다. 그런데도 SNS 사회

적 자본과 지각된 의견지지의 영향 관계를 두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 사이 영향 관계를 보고하는 선행

<Figure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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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의 관점이다(Liu and Yeo, 2018; Trepte 

and Scharkow, 2016). 이러한 배경의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영

향 관계와 미디어 사용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주목

한다(Trepte and Scharkow, 2016). 사회적 지

지는 여론분위기와 관련된 지각된 의견지지를 포괄

하는 상위 개념으로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도움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

하다고 여겨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and 

Hoberman, 1983). Sherbourne and Stewart 

(1991)는 정서 및 정보적 지지(emotional/informational 

support), 물질적 지지(tangible support), 애정적 

지지(affectionate support), 교류적 지지(positive 

social interaction)로 사회적 지지의 형태를 구분

하였다. 지각된 의견지지는 네 가지 분류 중 정서적, 

정보적 지지의 측면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Liu and 

Yeo(2018)는 실증분석을 통해 모바일 커뮤니케이

션 환경에서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이 

증가할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함을 제시하

였다. Trepte et al.(2012)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의 결속적, 연결적 사회자본이 오프라인 사회적 지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

다. Wen and Wei(2018)는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

결적 사회자본이 증가할수록 GMO 식품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의 정보적 사용이 증가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이슈에 관한 의견표명 활동이 증가함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서 정서 및 정보적 지지의 획득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SNS 사회적 자본과 지각된 의견지지 간의 영

향 관계를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하여 비슷한 견해를 

지닌 사람들 간의 응집력이 증대하게 되고 이를 통

하여 개인이 더욱 의견지지를 지각할 것이라는 관점

이 있다. Dalisay et al.(2012)은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 구성 요소인 신뢰와 이웃 간 사회적 상

호작용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의 견

해와 관련된 지각된 의견지지가 증가함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 지각

된 의견지지 사이의 가설 관계를 제시한 것은 유유

상종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사회적 자본의 동질성 효

과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기선택

(self-select) 경향성에 근거한다(Dalisay et al., 

2012).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가치관

을 지닌 사람들과 그룹을 형성하고 함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심 개념을 이룬

다(Mouw, 2006). 이러한 주장은 개인이 자기선택

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결

과로서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하게 됨을 제시하는 소

셜네트워크이론을 통해서도 지지가 된다(Huckfeldt 

and Sprague, 1995). 한 개인이 다양한 그룹 네트

워크에 참여하며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자본은 구성

원들 간 특정한 문제에 대한 비슷한 견해나 가치관

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참여하는 개인은 그룹 구성원들

을 통해 자신의 견해가 일정 수준 지지받는 것을 기

대할 수 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환경은 단순히 가

족이나 친구, 동료의 수준을 넘어서서 관심사, 사회

적 목적 등을 바탕으로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과의 연결까지도 확대하여(Neubaum and 

Krämer, 2017a) 준거집단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환경은 사회적 자본의 동질성 효과 

및 자기선택 경향성을 더욱 촉진하게 하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Choudhury et al., 2010; Neubaum 

and Krämer, 2017a). Huckfeldt et al.(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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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개인에게 연결된 약한 연결들이 많아질수

록 개인은 보다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사회의 여론분

위기를 지각할 수 있다. 이러한 약한 연결의 확대 가

능성이 최대로 발휘되는 미디어 환경이 바로 오늘날

의 소셜미디어이다. Warren et al.(2015)은 페이

스북상의 사회적 상호작용 연결들이 증가할수록 신뢰

와 공유된 언어와 비전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의

견표명과 시민참여 행동이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제

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SNS 사회적 자

본이 지각된 의견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가늠

해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1: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SNS 결속적 사회자본

은 지각된 의견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SNS 연결적 사회자본

은 지각된 의견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SNS 사회자본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Gil de Zúñiga et al.(2017)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자본이 의견표명과 같은 다양한 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주된 원인으로 시간 및 경제적 자원 관점

에서 참여의 장벽 해소를 제시하였다. 소셜미디어는 

특히 커뮤니티 멤버들 사이를 손쉽게 연결하여 상호 

연결된 행동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경제적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도 오프라인이나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과 비교하여 탁월한 장점이다. 소셜미디어는 네

트워크화된 청중들과의 연결 가능성을 증진하며 동

시에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의 기술적 편리함을 제

공하는 미디어 환경이다(Neubaum and Krämer, 

2017a). 이러한 특징들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 및 상호작용의 증대와 

사회적인 의견표명 행위의 긴밀한 관계를 예상하게 

한다. 더욱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개인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주요한 온라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촉진할 수 있고 더욱 쉽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

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촉진되거

나 유지되는 온라인 관계는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적 사

회적 호혜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Gil de Zúñiga 

et al., 2017).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누리는 호혜성은 정서적 정보적 상호작용 및 

교류를 증진하고, 자원 및 공통 가치의 원활한 소통

을 끌어낸다. 이러한 장점들은 소셜미디어가 공개적

인 의견표명과 같은 시민참여 행동을 증진하는 배경

으로 작동하게 한다. Lee et al.(2017)은 2014년 

홍콩의 우산시위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상의 대인 

관계적 신뢰(interpersonal trust), 액터들 간의 

연결(connect with actors), 정보 공유(sharing 

information)가 증가할수록 온라인상의 의견표명 

활동이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소셜미디

어상의 신뢰와 연결의 확대 및 원활한 정보 교류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자본을 반영한다. Gil de 

Zúñiga et al.(2017)은 특정 두 시점에서 획득한 횡

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기회귀 모델(autoregressive 

model)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소셜미디어상

의 사회적 자본이 온라인 정치적 참여 행동(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과 오프라인 정치적 참여 

행동(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모두에 정

의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실증적인 분석 이외에도 

사례연구를 통해서도 소셜미디어상 사회적 자본 형

성이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었다. Ali et 

al.(2019)은 결속적, 연결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의견표명을 증가시키며 다양한 

사회적 소통을 이끌었고, 이러한 과정이 201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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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트의 현실 정치를 바꾸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음

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 질적 분석 및 논

의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

시할 수 있다.

H3: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SNS 결속적 사회자본

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SNS 연결적 사회자본

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3 지각된 의견지지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수많은 침묵의 나선이론 관련 연구에서 개인의 여

론분위기 지각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간의 영향 

관계를 탐색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Matthes 

et al., 2018). 침묵의 나선이론을 탐구한 여러 선

행연구들에서 개인이 여론분위기를 가늠하는 것을 측

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수들이 존재한다. Dalisay 

et al.(2012)은 특정한 다수의 그룹으로부터 자신

의 견해가 지지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각된 의견지지를 통하여 개인의 여론분위기 지각

을 설명하였다. Li and Feng(2015)도 지각된 의

견지지와 유사한 지각된 여론분위기 지지(perceived 

supportiveness in public opinion)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변수들은 연속형 변수로서 자신의 견해

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론분위기를 통해 지지받을 것

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반영한다. 반면에 일치도

(congruence)의 개념으로 개인의 여론분위기 지각

을 측정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Ho and McLeod 

(2008)는 여론분위기 일치도의 측정 과정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Kushin et al.(2019)도 이러한 

일치도 계산 방법을 활용하여 2016 미국 대선에서 

후보자 지지에 대한 여론분위기 일치도를 제시하였

으며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Liu and Fahmy(2011)는 응답자의 

견해와 전체 여론분위기 값의 절대적 차이를 통해 여

론분위기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지각된 의견 불

일치(perceived opinion incongruence)가 증가할

수록 개인의 견해 없이 공유하기, 개인의 견해와 함

께 공유하기, 페이스북상에서의 댓글 쓰기와 같은 

공개적인 의견표명 활동에 대한 의지가 유의하게 감

소함을 Liu et al.(2017)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

었다. Soffer and Gordoni(2018)는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상에서 다수에 의한 지각된 의견지지가 증

가할수록 댓글을 통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가 증

가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많은 선행연구들

의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

시한다. 

H5: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지각된 의견지지는 공

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측정 도구

본 연구는 <Figure 1>에 제시한 연구모델을 검정

하기 위한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모든 설문의 측정 문항은 기존 연구를 통해 타당성

이 확보된 도구들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환경에 맞

게 수정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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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이슈로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 인상을 선정하였다. 침묵의 나선이론과 연관된 

연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토픽으로 다

룬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Dalisay 

et al.(2012)은 2009년 태평양 괌 섬에 주둔하는 

미군 증강 이슈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Stoycheff 

(2016)는 2013년 스노든의 미 국가안보국 감찰 관

련 폭로사건, Kushin et al.(2019)은 2016년 미

국의 대선을 사회적 담론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러한 토픽의 선정 시 연구가 수행되는 시

점에 특정 국가나 지역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선

정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설문의 배경을 선택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양극

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Wang 

et al.(2017)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소비(media 

consumption)와 지각된 지지의 영향 관계 사이를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 성향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의 성

향이 미디어 소비에서 지각된 지지를 매개하여 의견

공유로 이어지는 경로상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일

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슈 자체의 속성이 의견표명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찬성과 반대의 양극화가 상대

적으로 덜하며 경제적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을 설문

의 배경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설문을 수행하는 시

점에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이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담론을 

토픽으로 선정하였다. 

SNS 사회적 자본은 두 가지 유형―SNS 결속적 

사회자본, SNS 연결적 사회자본―으로 구분된다. 

SNS 결속적 사회자본은 소셜미디어상 내집단에서 

의견이 비슷하거나 같은 개인들 사이의 연결을 통하

여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감정적인 도움과 지

원의 정도이다(Williams, 2006). SNS 연결적 사

회자본은 소셜미디어상 내집단에서 각자만의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상호 간 연결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

는 더 넓은 집단 혹은 사회로의 연결 기회, 공동체적 

가치, 정보, 세계관의 인지적 지원의 정도를 뜻한다. 

두 사회적 자본은 각각 다섯 개 설문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하고 엄격하며 구체적인 사전적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상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

는데(Park, 2018), 이것은 측정의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에서 

참여하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준거집단을 기준으로 하

여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도

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지각된 의견지지는 사회적 담론에 대한 개인의 견

해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을 것으로 지

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여론분위기 지각과 관련된 

변수로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다(Dalisay et 

al., 2012; Li and Feng, 2015).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전반, 가족이나 친구, SNS 친구들을 통해 지

각하는 의견지지를 세 개 설문항목으로 측정하고 하

나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는 

침묵의 나선이론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로 오프라인 

또는 소셜미디어상에서 특정한 담론에 관한 찬반의 

토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SNS

상의 의견표명 활동들을 반영하는 네 개의 설문항목

으로 구성하였다(Hampton et al., 2014). <Table 

1>에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선행연구를 정리하였

으며, 구체적인 설문항목을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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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SNS 

사회적 자본

SNS 결속적 

사회자본

소셜미디어상 내집단에서 의견이 비슷하거나 같은 

개인들 사이의 연결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감정적인 도움과 지원의 정도

Williams, 2006

SNS 연결적 

사회자본

소셜미디어상 내집단에서 각자만의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상호 간 연결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더 넓은 

집단 혹은 사회로의 연결 기회, 공동체적 가치, 정보, 

세계관의 인지적 지원의 정도

지각된 의견지지
사회적 담론에 대한 개인의 견해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을 것으로 지각하는 정도

Hampton et al. 

2014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오프라인 또는 소셜미디어상에서 특정한 담론에 관한 찬반의 

토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도

Hampton et al. 

2014

<Table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류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86 51%

여성 176 49%

연령

20대 93 25.7%

30대 89 24.6%

40대 54 14.9%

50대 37 10.2%

60대 이상 89 24.6%

학력

고등학교 졸업 96 26.5%

대학교 졸업 235 64.9%

대학원 이상 31 8.6%

직업

회사원 163 45.0%

공무원 12 3.3%

전문직 35 9.7%

자영업 36 9.9%

학생 31 8.6%

전업주부 46 12.7%

무직 37 10.2%

기타 2 0.6%

합계 362 100%

 <Table 2> 인구 통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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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리서치 전문 업체를 통해 전국 20

대 이상의 성인 중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8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전체 400부의 응답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62부의 샘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은 남자가 186명(51%), 여자가 176명(49%)이다. 

연령은 20대가 93명(25.7%), 30대가 89명(24.6%), 

40대가 54명(14.9%), 50대가 37명(10.2%), 60

대 이상이 89명(24.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

학교 졸업이 96명(26.5%), 대학교 졸업이 235명

(64.9%), 대학원 이상이 31명(8.6%)으로 집계되었

다. 직업은 회사원 163명(45%), 공무원 12명(3.3%), 

전문직 35명(9.7%), 자영업 36명(9.9%), 학생 31

명(8.6%), 전업주부 46명(12.7%)이다. <Table 2>

를 통하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Ⅴ. 분석 및 결과

5.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3.3.2를 이용하여 

PLS-SEM 기법으로 연구모델을 검증 및 분석하였

다(Ringle et al., 2015).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들을 통제하고자 성별(SEX), 나이(AGE), 

학력(education: EDU), 개인의 견해(opinion: OPI)

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반영적 측정모

델 평가를 수행하고자 신뢰도, 집중타당성, 판별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

고자 관측변수의 크론바흐알파 값과 복합신뢰도를 평

가하였다. 크론바흐알파 값의 검정기준은 0.7이상

(Hair et al., 2011), 복합신뢰도 역시 0.7을 웃돌

아야 한다(Chin, 1998). <Table 3>을 통해서 두 기

준이 충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을 평

가하고자 외부적재치(outer loading)와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확

인하였다. 개별 측정변수들의 외부적재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해야 하며, 그 값이 0.7 이상이어야 한다

(Hair et al., 2016). AVE 값은 각 외부적재치의 

제곱값을 모두 합하고 나서 평균을 구한 것으로 최소 

0.5 이상일 경우 바람직한 집중타당도로 평가한다

(Fornell and Larcker, 1981). AVE 값이 평균 

0.5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잠재변수가 측정변수들 

분산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여, 반대로 

0.5보다 작으면 해당 잠재변수가 측정변수들의 분산

을 절반 미만으로 설명하여 집중타당도가 없음을 뜻

한다. <Table 3>에서 모든 항목이 외부적재치 0.7 

기준, AVE 0.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본 연구에

서 활용된 잠재변수들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고자 Fornell-Larcker 

기준으로 검증하였다(Fornell and Larcker, 1981). 

이 방법은 특정 잠재변수의 AVE의 제곱근 값이 다

른 잠재변수와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보다 클 때 판

별타당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한다. Fornell-Larcker 

기준의 논리(logic)를 예를 들면, A 잠재변수가 다

른 B, C, D 잠재변수보다도 A의 잠재변수를 구성

하는 측정변수(measured variable) 혹은 측정항목

(items)들과 더 많이 분산을 공유한다는 개념을 근

거로 한다. <Table 4>의 대각선은 각 잠재변수에 대

한 AVE의 제곱근 값을 나타내며, 값이 1인 것은 단

일항목으로 측정된 잠재변수를 나타낸다. <Table 4>

의 결과를 보면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모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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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 활용된 잠재변수들의 판

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2 가설검정

본 연구는 가설검정을 위해 SmartPLS 3.3.2 

(Ringle et al., 2015)를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bootstrapping 500회). 검정 결과는 

변수 AGE EDU OPI POS SEX SSC_BON SSC_BRI WSO

AGE 1

EDU -0.091 1

OPI -0.141  0.056 1

POS  0.148  0.001 0.458  0.895

SEX -0.007 -0.092 0.057 -0.005 1

SSC_BON -0.039  0.059 0.249  0.351 -0.052 0.851

SSC_BRI -0.004  0.007 0.264  0.327 -0.024 0.748 0.889

WSO  0.204  0.077 0.267  0.495 -0.007 0.353 0.493 0.872

<Table 4>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항목 외부적재치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 크론바흐알파

SNS 결속적 사회자본

SSC_BON1 0.866

0.929 0.725 0.905

SSC_BON2 0.858

SSC_BON3 0.849

SSC_BON4 0.849

SSC_BON5 0.835

SNS 연결적 사회자본

SSC_BRI1 0.888

0.950 0.791 0.934

SSC_BRI2 0.902

SSC_BRI3 0.895

SSC_BRI4 0.879

SSC_BRI5 0.882

지각된 의견지지

POS1 0.885

0.924 0.801 0.876POS2 0.893

POS3 0.907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WSO_COM 0.899

0.940 0.760 0.920

WSO_F 0.781

WSO_LIK 0.911

WSO_S 0.872

WSO_SHA 0.889

<Table 3>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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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SNS 결속적 

사회자본과 SNS 연결적 사회자본은 지각된 의견지

지 요인을 12.3% 설명하였다(=0.123). 종속변수

인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는 SNS 결속적 사회자본, 

SNS 연결적 사회자본과 지각된 의견지지를 통하여 

전체 분산의 40.6%가 설명되었다(=0.406). H1, 

H4, H5 가설은 채택되었으며 H2, H3 가설은 기

각되었다. SNS 결속적 사회자본은 지각된 의견지지

(ß=0.240, t-value=2.889)에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나, SNS 연결적 사회자본은 지각된 의견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SNS 

결속적 사회자본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SNS 연결적 사회자본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ß=0.461, t-value=5.641)

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지

각된 의견지지는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ß=0.346, 

t-value=5.05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쳤다. <Table 5>에 가설검정 결과를 제시하

였다. <Table 6>을 통하여 SNS 결속적 사회자본에

서 지각된 의견지지를 거쳐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로 

향하는 매개경로상에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어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반면에 SNS 연결

적 사회자본이 지각된 의견지지를 거쳐 공개적인 의

견표명의지로 향하는 매개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대하여 SNS 결속적 사회자본은 완

전 매개효과를 통하여 영향을 주지만 SNS 연결적 

사회자본은 직접효과 영향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두 독립변수

의 차이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Figure 2> 연구모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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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토 의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

이 개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자본이론과 침묵의 나선이론과의 연계를 바

탕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Dalisay 

et al.(2012)의 연구모델에 기초하여 SNS 결속적 

사회자본과 SNS 연결적 사회자본이 지각된 의견지

지를 통하여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SNS 연결적 사회자본과 지각된 의견

지지 관계, SNS 결속적 사회자본과 공개적인 의견

표명의지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 H2, H3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이 채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SNS 결속적 사회자본이 증가

할수록 지각된 의견지지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공개

적인 의견표명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SNS 결속적 사회자본이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SNS 연결적 사회자본이 증가할수록 공개적인 의견

표명의지가 증가하는 직접효과는 확인됐으나, 지각

된 의견지지를 통한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SNS 결속적 사회자본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SNS 연

결적 사회자본은 직접 영향을 미침에 따라 종속변수

에 대한 두 사회적 자본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프로

세스가 명백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이 지각하는 SNS 결속적 사회자본은 자신을 둘러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편차 t-value p-value 결과

H1(+)
SNS 결속적 사회자본 → 

지각된 의견지지
 0.240 0.083 2.889 0.004 채택

H2(+)
SNS 연결적 사회자본 → 

지각된 의견지지
 0.148 0.086 1.717 0.087 기각

H3(+)
SNS 결속적 사회자본 →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0.120 0.078 1.542 0.124 기각

H4(+)
SNS 연결적 사회자본 →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0.461 0.082 5.641 0.000 채택

H5(+)
지각된 의견지지 →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0.346 0.068 5.050 0.000 채택

<Table 5> 가설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편차 t-value p-value

SNS 결속적 사회자본 → 

지각된 의견지지 →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0.083 0.031 2.667 0.008**

SNS 연결적 사회자본 → 

지각된 의견지지 →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0.051 0.031 1.632 0.103

<Table 6> 간접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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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동체에서 자신의 견해를 지지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전제될 때 개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SNS 연결적 사회자본은 그러한 

과정 없이 직접 개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러한 결과를 소셜미디어상의 결속적 네트

워크와 연결적 네트워크가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Granovetter 

(1973)가 강조한 약한 연결의 힘을 의견표명 환경

의 측면에서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결속적 네트워크

는 강한 연결 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해당 네트워크 안

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특성이 서로 뭉쳐 있는 경향이 있

다.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에서 결속적 네트워크는 

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연결적 네트워크는 결속적 네트워크보다 더욱 풍부

한 정보적 경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약한 연결의 

사회적 관계가 증가할수록 개인은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고, 새로운 관점이나 

세계관의 경험에서도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약한 연결

을 기반으로 하는 SNS 연결적 사회자본을 통해 다

양한 견해와 이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연결적 

네트워크가 여론분위기 지지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약한 연결이 가

지는 정보적 측면의 강점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증가하면 

더욱 직접 의견표명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SNS 결속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

은 여론분위기 지지에 대한 지각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개적인 의견표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서

로가 잘 알고 있는 네트워크와 그러한 바탕의 준거집

단에서는 섣불리 개인이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말하

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과 직접 관련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

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의 눈치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Wen and Wei(2018)

의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Wen and Wei(2018)에 따르면 결속적 사회자본

은 소셜미디어상의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정보

적 이용(use of social media for GMO-related 

information)을 통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한 의

견표명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연결적 사회자본은 종속

변수인 의견표명 가능성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

으며, 간접효과도 존재했다. 결속적 사회자본이 의견

표명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결속적 네

트워크의 한계의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SNS 연결적 사회자본은 침묵의 나선효과의 

주요한 전제인 여론분위기 지각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실제 사회

적 현상으로 시민참여 운동의 양상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홍콩의 우산시위 및 자유화 운동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홍콩 시민들의 약한 연결의 네트워크가 

성장하여 이뤄낸 결실이다.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회 문제에 관해 비슷한 생각을 지닌 서

로 면식이 없는 약한 연결의 급격한 증대가 매우 직

접적인 의견표명 행위와 시민참여 행동의 강력한 동

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비단 홍콩에서의 사례뿐

만이 아니라 최근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정부 정책

을 반대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집회와 의견표명

을 매우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과 유사하다. 즉 소셜

미디어상의 약한 연결을 기반으로 한 연결적 사회자

본의 형성은 침묵의 나선이론의 주요 전제들에 상대



Dong-In Shin․Yeong-Woo Lim․Kee-Young Kwahk

312 Korean Management Review Vol.53 Issue.2, April 2024

적으로 영향을 덜 받거나, 더 나아가 침묵의 나선효

과 자체를 상쇄하는 의견표명 프로세스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것은 SNS 연결적 사회자본을 더욱 키우는 

것이 사회 전반의 의견표명을 끌어올리고 더욱 다양

한 자유민주주의적 토론과 담론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Ⅶ.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

묵의 나선이론과 사회적 자본이론 간의 연계 가능성

을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작

은 Dalisay et al.(2012)의 연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연구문제들을 다루는 것에서 출발한다. 해당 연

구는 침묵의 나선이론과 사회적 자본이론의 연계 가

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를 소셜미디

어 환경에서 검토하지는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의 유

형도 개인적인 차원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들을 충분

히 인지하고 해결함으로써 두 이론 간의 연계를 통한 

여론형성 과정을 살피는 선행연구들의 지평을 넓혔

다. 둘째, 의견표명 환경에서 SNS 결속적 사회자본

과 SNS 연결적 사회자본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제

시하였으며, 이를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표명

의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SNS 연결적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소셜미디어

상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개인의 준거집단을 중

심으로 살펴볼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이를 설문

항목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의견표명 

환경에서 준거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대체

로 침묵의 나선이론의 한계와 비판의 측면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Oshagan, 1996). 오늘날 많은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영위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조건에서의 준거집단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하는 소셜미디

어상의 준거집단을 고려하여 의견표명 프로세스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개개인이 참여하는 소셜미디어 환

경과 준거집단의 유형과 속성은 매우 다양하다. 상대

적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간과됨을 고려

했을 때, 최대한 응답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SNS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 본 연구의 시도가 지니는 이

론적 기여가 있다.

본 연구는 아래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품, 브랜드, 이미지 관리 및 홍보효과 

등의 대외적 업무와 조직 내부 문제해결을 통한 기

업 성과, 직무 만족 등의 대내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

업의 실무자들 그리고 시민참여의 다양한 활동들을 

추구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정책입안자들

에게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자본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어떠한 유

형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자 하는지, 현존하는 커

뮤니티들에 자리한 사회적 자본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정도가 달라진

다. 다시 말해 소셜미디어상 다양한 준거집단의 사회

적 자본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들과 이슈에 관한 공개

적인 의견표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여러 이슈들

에 대해 다양한 의견표명이 증가할수록 침묵의 나선 

원리와 같이 더욱 많은 사람의 관심과 집중, 여론분

위기의 환기를 유도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커뮤

니티들이 지닌 약한 연결이 더욱 확대되어 사회적 자

본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의견표명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상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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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이해함으로 기

업과 조직은 타깃으로 설정한 고객층과의 관계를 강

화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

할 수 있다. 이는 기업 및 사회에 대한 평가, 문제점 

개선 등으로 이어져 대내외적 이미지 향상과 함께 조

직성과 및 만족도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에 대한 확산

과 토론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SNS 

사회적 자본의 유형에 따라 의견표명 프로세스가 달

라짐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결속적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의 경우 공론화 같

은 과정을 통해 여론분위기상의 의견지지 확인 과정

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담론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의견표명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

다. 시민참여 활동을 주도하고 격려하고 경영하는 관

점에서 특정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이미 형성된 SNS 

결속적 사회자본이 폐쇄적인 네트워크 관계에만 국

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커뮤니티 내에 새로운 정보

의 유통과 새로운 관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지는 

않은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참여 증진과 정책 홍

보 방안 또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침묵의 나선이론과 여론형성 과정을 탐구하는 연구

자들에게 경제적 이슈를 배경으로 개인의 의견표명

을 살펴보는 새로운 연구 사례를 제공하였다. 침묵의 

나선이론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이슈들―대통

령 선거, GMO 문제, 미군 주둔, 핵 문제, 성 소수자 

문제―가 의견표명 및 설문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으

나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배경으로 하는 연구

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다. 이렇듯 본 연구는 침묵

의 나선이론 연구에 사용되는 사회적 담론의 스펙트

럼을 넓혔다. 그뿐 아니라 기존의 연구자들에게 경제 

정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이론을 적용시킴으로 새

로운 실무적 관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제적인 사회적 담론으로 ‘최저임금 인상’만을 배경

으로 하여 의견표명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이슈로 쉽게 양극화 성향을 띄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담론의 환경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이슈 유

형과 속성을 반영하여 의견표명 프로세스를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또한, 도덕적이거나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

의 나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발생한다는 점(Noelle- 

Neumann, 1993)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없

었던 점도 본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본 연

구는 침묵의 나선이론의 주요 전제 중 여론분위기 지

각의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지각된 의견지지 변수만

을 측정하였다. 침묵의 나선이론과 관련한 다양한 선

행연구들에서 여론분위기 지각에 대한 측정은 중요

한 쟁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지의 변수 외에

도 일치도의 개념을 반영한 변수들이 존재한다(Liu 

and Fahmy, 2011; Ho and McLeod, 2008; 

Kushin et al., 2019). 즉 지각된 의견지지를 대

신하여 여론분위기 일치도 변수를 투입했을 때에도 

본 연구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향후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시점의 지각된 의견지지만을 측정하고, 

향후의 미래 여론분위기의 변화에 대한 지각까지 고

려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하는 것 외

에도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의견표명의 

심리학적 측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량적 결과

와 정성적 분석을 결합한 혼합 방법론을 적용함으로

써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시점의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론의 동향과 사람들의 인지 변화를 살펴본다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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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게 소셜미디어 환경의 여론형성 과정과 의견

표명 프로세스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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